
LK 삼양,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선도 

▶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으로 화재 초동 대응 및 확산 방지까지 All-in-

One 시스템 제공 

▶ 국내 주요 랜드마크 급 대형 빌딩, 원자력발전소, 백화점 및 쇼핑몰 등에 솔루션 공급 중 

▶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입 문의에 적극 대응하며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지

속 선보일 예정 

 

최근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LK 삼양(225190)

이 개발한 전기차 화재 특화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이 주목받고 있다. 이 솔루션은 AI 기반의 복

합 화재 감지 알고리즘을 통해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재 위험을 신속하고 정

확하게 감지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미지 1: LK 삼양 지능형 복합 열화상 화재 감지 솔루션 SYMON-FDS> 

이 솔루션의 핵심은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통합형 열화상 카메라와 전용 관제 SW 에 있다. 

통합형 열화상 카메라는 열화상 센서, CMOS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가 하나의 카메라에 통합되어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온도, 연기, 화염, 불꽃을 모두 탐지할 수 있고, LK 삼양만의 

독자적인 화재 감지 알고리즘이 탑재된 관제 SW(SYMON-FDS)를 통해 종합 분석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화재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전기차 화재는 아직까지 발생 패턴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다양한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복합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장마다 다른 충전기 운영 환경, 계절적 온도 특성을 

알고리즘에 반영할 수 있어야 다양한 운영 조건에서도 화재 감지 정확도 확보와 오류 없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것은 LK 삼양의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이 

유일하다. 



또한 AI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오경보 예방 기능은 기존 화재 감지 시스템과는 차별화되는 또 

다른 강점이다. 비 충전 차량의 이중 주차나 충전 구역 주변을 이동하는 여러 객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경보를 최소화한다. 실제 화재 위험에 대한 

경보만 정확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관제 담당자의 피로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다. 

LK 삼양의 솔루션은 야외 환경에서도 매우 강한 성능을 발휘한다. 많은 열화상 솔루션이 태양빛 

반사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야외 환경에서의 오경보가 높은 반면, LK 삼양의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은 야외 환경에서도 매우 강한 성능을 발휘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외 전기차 충전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화재 감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LK 삼양은 IFC 등 국내 주요 랜드마크 급 대형 빌딩, 

원자력발전소, 백화점 및 복합 쇼핑몰 등에 솔루션을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 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솔루션 도입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LK 삼양은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 솔루션 개발 파트너 

가드케이의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시스템”과의 연계 통합으로 화재 감지뿐만 아니라 화재 초동 

대응 및 확산 방지까지 가능한 All-in-One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고객 편의를 위해 

전기차 화재에 특화된 스프링클러 시스템 공동 개발, 다양한 열감지 센서 기반의 보급형 솔루션 

개발 등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춘 솔루션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LK 삼양은 지능형 

열화상 솔루션을 통해 전기차 충전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